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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dietary life characteristics such

as knowledge, self-efficacy and dietary behavior of preschoolers in Namyangju,

Kyunggi-province, Korea.

Methods: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Preschoolers aged 4-5 years (n=208)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to measure

knowledge, self-efficacy, food preference, and dietary behavior. After excluding

incomplete responses, the data of 197 subjects were used for analysis.

Results: Mean score of dietary life knowledge was 8.0 out of 12, showing a low level

of knowledge. Two out of 12 knowledge item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gender.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on items of ‘foods to make bones strong’ and ‘kinds of

fast foods’ was higher in girls than in boys (p<0.05). Total score of self-efficacy

regarding dietary life was 40.1 (possible score: 12~48), on average. Compared to girls,

boys had more confidence in ‘not over-eating’, and ‘eating balanced meals with meat,

fish and vegetables’ (p<0.05). Boys scored higher on total score of food preference than

girls (p<0.01). The preference for fruits was quite high. Among food items, boys scored

higher on the preference for rice (p<0.01), fish (p<0.01), pork (p<0.05), beef (p<0.05),

milk (p<0.01), and ice cream (p<0.05) than girls. Boys also liked fast foods more than

girls did, showing preference for chicken (p<0.01) and soda (p<0.05). Compared to

girls, boys showed more desirable behavior in ‘eating breakfast everyday’ (p<0.01).

Dietary behavior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r=0.52, p<0.01), food

preference (r=0.35, p<0.01), and knowledge (r=0.25, p<0.01) of subjects. 

Conclusions: In this study, we observed differences in food preference by gender.

Dietary behavior of preschoolers was correlated with several factors, including dietary

life related knowledge, self-efficacy and food preference. Thus, it is needed to develop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focusing on increasing dietary life related knowledge and

self-efficacy, and consider the differences in food preference of preschoolers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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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유아기는 활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발육이 왕성하며, 식

사예절과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식습관은

유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기의 식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올바른 식행동

을 습득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함이 중요하다[1,2]. 

유아기에는 아침결식, 편식, 인스턴트식품 섭취 증가 등 식

생활에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 최근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3], 3-5세 유아의 영양섭취기준 대비 칼슘의 섭취 비

율은 68.8%, 칼륨의 섭취 비율은 82.6%로 부족하였다. 유

아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9.7%로 6-11세의 11.5%, 12-

18세 31.0%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아침 결식은 비만이

나 소화 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아기

부터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1,3]. 유

아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의 식생활을 알아본 결과, 부모의

90% 이상이 자녀의 식행동 중 편식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

다[4]. 편식은 자아가 발달함에 따라 싫은 음식을 거부하는

것으로 심리, 미각, 촉각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는

데[1], 유아의 경우 채소 편식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을 접해

본 경험이 부족하거나 선호하는 맛이 아니라는 이유로 편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6]. 

최근 식품산업이 발전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

라 유아의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식품 섭취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아가 이러한 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아토피성 피

부염, 면역력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6]. 이러한 우려로 인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는

경향이 늘고 웰빙(well-being), 슬로푸드(slow food) 등

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슬로푸드란 패스트푸드와는 반대

되는 개념으로 천천히 조리되며 자연의 시간에 따라 생산된

음식을 말한다[7]. 음식을 먹어본 경험은 식품기호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스턴트식품에 길들여진 유아에게

전통음식이나 제철음식, 슬로푸드를 접하게 하여 다양한 맛

을 경험해보게 하는 노력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8].

사회인지론(Social Cognitive Theory) 등 건강행동이

론은 식행동과 관련된 요인의 파악이나 올바른 식습관 형성

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이용된다[9-11].

사회인지론에 따르면, 특정 행동의 수행은 영양지식, 인식,

자아효능감 등의 인지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관찰학습, 강화 등), 행동적 요인(행동수행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9]. Na 등[12]의 연구에 의하면

채소·과일의 섭취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자아효능

감과 식행동이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식품 섭취가 자아효능

감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령기 어

린이의 채소·과일 섭취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본 연구에서

학부모의 인식이나 식사환경 등이 자녀의 식품 섭취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사회인지론을 적용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본 연구[14,15]에 따르면, 영양교육 후에 영양지식, 자

아효능감 등 요인이 긍정적으로 변화됨이 보고되었다. 따라

서 유아의 식행동 개선을 위해서는 지식이나 인식, 자아효능

감 등 식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아의 식행동을 알아본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유아의 보

호자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었고[5,16], 행동설명

이론에 근거하여 유아의 식행동이나 관련 요인에 대해 분석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론

에 제시된 개념 중 지식, 자아효능감 등 인지적 요인을 위주

로 조사하여 유아의 식생활 관련 지식, 자아효능감, 식행동

등 식생활 관련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남녀 유아

간 이들 변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아 대상의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양주시 소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8곳에 재원 중인 만 4-5세 유아들이었다. 본 연구는 서울여

자대학교 인체시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IRB-2015A-5).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우편으로 유아의 연구 참여에 관한 서

면설명 및 동의서를 전달하였다. 본 연구진이 어린이집과 유

치원을 방문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만 4-5세의 유아

208명을 대상으로 2015년 8월~10월에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 전에 연구원과 조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

법을 교육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하였고 조사 과

정 중에 긍정적인 응답 유도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

였다. 설문조사를 할 때 본 연구진이 유아 3~4명과 테이블

에 둘러 앉아 유아에게 설문지 응답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

고, 유아들이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읽

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이 설문지를 읽어주고 유아

가 응답하였다. 기존의 유아 대상 연구[2]에서도 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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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평가시 자기입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연

구자와 2인의 교육 도우미가 참여하여 유아에게 설문지를 읽

어주고 유아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 등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97명의 자

료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내용 

설문 문항은 사회인지론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식생활 관

련 지식, 자아효능감, 식행동 등을 알아보았고 유아의 식품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문헌을 참고하여 이러한 변수에 관한

설문 문항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일반사항 및 식생활 관련 지식

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 연령, 성별을 조사하였다. 유아의

식생활 관련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17-19]을 참고하

여 식품의 근원지, 식품의 역할,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의 종

류, 슬로푸드의 장점 등 지식 영역에 따라 총 12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각 영역별 문항 구성을 살펴보면 식품의 근원지 관

련 지식은 바다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에 관한 2문항으

로 작성하였고, 식품의 역할 관련 지식은 뼈를 튼튼하게 하

는 음식, 살이 찌기 쉬운 음식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패

스트푸드와 슬로푸드의 종류에 관한 지식은 패스트푸드, 슬

로푸드, 전통음식의 종류에 관한 3문항, 슬로푸드의 장점에

관한 지식은 슬로푸드와 우리 농산물을 먹었을 때의 좋은 점

등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지선다형으로 제시되

어 정답인 경우 1점을 부여하여 총 12점 만점으로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식생활 관련 지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2) 식생활 관련 자아효능감

식생활 관련 자아효능감은 문헌[8,20,21]을 참고하여 올

바른 식행동, 간식 섭취, 슬로푸드 섭취, 식사예절 및 위생 등

유아의 식생활 관련 자아효능감에 관한 영역을 파악하였다.

각 영역별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총 12문항으로 유아의 식

생활 관련 자아효능감을 알아보았다. 올바른 식행동에 관한

자아효능감은 적절한 식사량, 균형식 섭취의 자신감 등 3문

항으로, 간식 섭취의 자아효능감은 간식으로 유제품, 채소,

과일 섭취의 자신감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슬로푸드 섭취

에 관한 자아효능감은 제철 식품, 전통음식 섭취 등에 관한

자신감을 묻는 4문항, 식사예절 및 위생에 관한 자아효능감

은 식사할 때 다른 행동 하지 않기, 식사 전 손 씻기에 관한

자신감을 묻는 2문항으로 알아보았다[12,22]. 각 문항은

‘매우 어렵다’에서 ‘매우 쉽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총

48점 만점으로 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식생활 관련 자아효

능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Cronbach's α값은 0.76이

었다.

3) 식품선호도

선행 연구[8,23]를 참고하여 곡류, 고기·생선·계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유제품류, 패스트푸드·슬로푸

드의 6개 영역에 대해, 각 식품군을 대표하고 섭취 빈도가 높

은 식품을 위주로 총 30문항으로 하여 유아의 식품선호도를

알아보았다. 곡류는 밥, 빵 등 3문항으로, 고기·생선·계

란·콩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6문항, 채소류는 당근, 호

박, 오이 등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과일류는 사과, 배, 딸기

등 5문항, 우유·유제품류는 우유, 떠먹는 요구르트 등 3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패스트푸드·슬로푸드는 피자, 치킨, 식

혜 등 5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싫어한다’에

서 ‘매우 좋아한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각 문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식

품선호도의 Cronbach's α값은 0.83이었다. 

4) 식행동

유아의 식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19,24,25]를

참고하여 일반 식행동, 간식 섭취, 식사예절 및 위생 등 식행

동의 영역을 파악하였다. 각 영역별로 문항을 구성하여 총

15문항으로 대상자의 식행동을 조사하였다. 일반 식행동 영

역은 아침식사 여부, 규칙적 식사, 채소 섭취 등 6문항, 간식

섭취 행동은 간식 섭취 횟수, 과일, 유제품, 패스트푸드 섭취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식사예절 및 위생 영역은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기, 식사 전 손 씻기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

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인 식행동의 경우 역으로 점수를 부

여하여 총점은 60점 만점으로 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식

행동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식행동 설문 문항의

Cronbach's α값은 0.69이었다.

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수집한 208부의 자료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 등의 자료를 제외하고 197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해 기술통계량을 구하였고, 성별에

따라 식생활 관련 지식, 자아효능감, 식행동 등에 차이가 있

는지 t-test와 χ2-test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알

아보았고 모든 유의성 검증은 α=0.05 수준에서 하였다. 자

아효능감, 식품선호도, 식행동 등 변수의 경우 신뢰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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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

결 과
—————————————————————————

1. 대상자의 일반사항

설문조사에 참여한 유아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총 197명의 대상자 중 만 4세는 37명(18.8%), 만 5세는

160명(81.2%)으로 만 5세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아는 94명(47.7%), 여아는 103명(52.3%)이었다. 

2. 식생활 관련 지식

대상자의 식생활 관련 지식의 총점은 평균 8.0점(가능 점

수: 0점~12점)으로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66.7점이었다

(Table 2). 여아의 식생활 관련 지식 총점은 평균 8.2점, 남

아는 평균 7.7점으로 여아의 지식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정답률이 높은 문항은 ‘몸을 뚱뚱하게 만

들기 쉬운 음식’,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과 ‘이를 썩게 하

는 음식’으로 각각 90.9%, 89.8%, 86.8%의 정답률을 나

타내었다. 반면 ‘패스트푸드가 아닌 음식’(정답률 30.5%),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34.0%)과

‘전통음식이 아닌 것’(43.1%) 등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 종

류에 관한 지식의 정답률이 낮았다. 

식생활 관련 지식(12문항) 중 2문항에서 남아와 여아간

정답률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

식’의 정답률은 여아 94.2%, 남아 85.1%(p<0.05), ‘패스

트푸드가 아닌 음식’의 정답률은 여아 37.9%, 남아 22.3%

(p<0.05)로 여아의 정답률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외에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 ‘이를 썩게 하는 음식’, ‘전통

음식이 아닌 것’, ‘간장, 된장, 두부 등의 장점이 아닌 것’ 등

의 문항에서 여아의 정답률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3. 식생활 관련 자아효능감

식생활 관련 자아효능감의 총점은 평균 40.1점(가능 점

수: 12점~48점)으로 100점 만점에 83.5점이었다(Table

3). 자아효능감의 총점은 남아의 경우 평균 40.7점, 여아는

39.5점으로 성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자아효능감이

높은 문항은 ‘식사 전 손 씻기’(4점 만점에 평균 3.6점), ‘고

기, 생선, 채소 등 골고루 먹기’, ‘계절에 나는 채소나 과일 먹

기’,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먹기’(각각 평균 3.5

점) 등이었다.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기’에 관한 자아효능

감은 평균 2.8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자아효능감이 낮았다. 

성별로 자아효능감의 각 문항을 비교한 결과, 12문항 중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s Total (n=197)

Age (years) 

 4 637 (18.8)1)

 5 160 (81.2)

Gender

 Boys 694 (47.7)

 Girls 103 (52.3) 

1) n (%)

Table 2. Knowledge regarding dietary life of subjects

Variables

Gender

Total 

(n=197)

Boys 

(n=94)

Girls

(n=103)
χ² or t value

51. Foods from the ocean  153 (77.7)1) 68 (72.3) 85 (82.5) −2.92)

52. Foods from the earth 160 (81.2) 79 (84.0) 81 (78.6) −0.9

53. Foods that help to make your bones strong 177 (89.8) 80 (85.1) 97 (94.2) −4.4*

54. Foods that give you energy 98 (49.7) 48 (51.1) 50 (48.5) −0.1

55. Foods that make your teeth to decay 171 (86.8) 79 (84.0) 92 (89.3) −1.2

56. Foods that make an increase in body fat 179 (90.9) 84 (89.4) 95 (92.2) −0.5

57. Foods that help to digest well 145 (73.6) 70 (74.5) 75 (72.8) −0.1

58. Kinds of fast foods 60 (30.5) 21 (22.3) 39 (37.9) −5.6*

59. Foods that take lots of time to prepare 67 (34.0) 32 (34.0) 35 (34.0) −0.0

10. Kinds of traditional foods 85 (43.1) 36 (38.3) 49 (47.6) −1.7

11. Advantages of slow foods 128 (65.0) 58 (61.7) 70 (68.0) −0.8

12. Advantages of eating local foods 143 (72.6) 67 (71.3) 76 (73.8) −0.2

Total3) 8.0± 2.34) 7.7±2.1 8.2± 2.5 −1.65)

1) n (%) of correct answer. 2) χ² value 3) Sum of 12 items. Possible score: 0~12. 4) Mean± SD 5) t value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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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항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여아에 비해 남아의 경

우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기’(남아 3.0점, 여아 2.7점), ‘고

기, 생선, 채소 등 골고루 먹기’(남아 3.6점, 여아 3.4점)에

관한 자아효능감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이외에 여

아에 비해 남아는 ‘계절에 나는 채소나 과일 먹기’, ‘김치 등

전통 음식 먹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등 행동의

자아효능감이 높았으나 두 군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4. 식품선호도

식품선호도(30문항)의 총점은 평균 97.0점(가능 점수:

30점~120점)으로 100점으로 환산할 때 80.8점이었다

(Table 4). 남아의 식품선호도 총점(평균 99.3점)이 여아

(평균 94.9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대상자

들은 다른 식품군에 비해 과일류를 선호하였고, 사과(평균

3.8점, 가능 점수: 1점~4점), 딸기, 오렌지(각각 3.7점)를

좋아하였다. 이외에 밥, 김치, 우유(각각 3.6점), 두부(3.5

점), 계란, 생선, 요구르트, 배(각각 3.4점)를 선호하였다. 반

면 탄산음료(평균 2.5점), 햄버거(2.6점), 피자(2.8점) 등

패스트푸드의 선호도가 다른 식품군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양파(2.8점)의 선호도가 낮았다. 

성별로 각 식품군별 식품의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30문

항 중 8문항에서 남아와 여아간 식품선호도에 유의적인 차

이가 있었다(Table 4). 곡류군(3문항) 중 밥에 대한 선호

도가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여

아에 비해 남아의 경우 고기·생선·계란·콩류(6문항) 중

생선(p<0.01), 돼지고기(p<0.05), 쇠고기(p<0.05)의 선

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유제품(3문항) 중에서는 우유

(p<0.01), 아이스크림(p<0.05)의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패스트푸드·슬로푸드(5문항) 중 치킨(p<0.01), 탄산음료

(p<0.05)의 선호도가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높았다. 반면,

무, 버섯, 양파, 가지 등 채소류의 식품선호도는 남아에게서

다소 높았으나 조사한 채소류의 모든 식품에서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사과, 배, 딸기, 오렌지, 포도 등 조사한 과일류

의 식품선호도 역시 남아와 여아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5. 식행동

식행동(15문항)의 총점은 평균 49.4점(가능 점수: 15점

~60점)으로 100점으로 환산할 때 82.3점이었다(Table

5). 남아의 식행동 총점은 평균 49.3점으로 여아 49.4점과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는 ‘식사할 때 반찬을 골고루 먹기’,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기’ 문항에서 평균 3.6점(가능 점수

: 1점~4점)으로 식행동 점수가 높았다. 이외에 ‘아침식사 하

기’,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식사 전에 손 씻기’,

‘음식은 정해진 양을 남기지 않고 먹기’ 등의 식행동도 평균

3.5점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남아와 여아간 식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 1문

항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여아에 비해 남아의 경

우 ‘매일 아침식사 하기’ 행동이 양호하였다(p<0.01). 남아

는 여아에 비해 ‘채소를 자주 먹음’, ‘외식을 자주 함’, ‘탄산

음료를 자주 마심’ 등 행동에 더 그렇다고 하였으나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Table 3. Self-efficacy regarding dietary life of subjects

Variables Gender

How confident you are in the following statements ...
Total

(n=197)

Boys

(n=94)

Girls

(n=103)
t-value 

51. Having regular meals everyday1)  3.2± 1.02) 3.3± 1.0 3.1±1.0 − 1.6

52. Not over-eating 2.8± 1.1 3.0± 1.1 2.7±1.1 − 2.5*

53. Eating balanced meals with meat, fish and vegetables 3.5± 0.8 3.6± 0.6 3.4±0.9 − 2.1*

54. Drinking milk or yogurt more than once a day 3.4± 0.9 3.4± 1.0 3.4±0.9  −0.4

55. Eating vegetables or fruits for snacks 3.4± 0.8 3.3± 0.9 3.4±0.8  −1.0

56. Drinking water or fruit juice instead of soda when you feel thirsty 3.4± 0.9 3.3± 1.0 3.4±0.8  −0.2

57. Avoiding behaviors (e.g., watching TV, etc.) while eating meals 3.3± 1.0 3.3± 1.1 3.4±0.9  −1.0

58. Washing your hands before eating meals 3.6± 0.7 3.6± 0.6 3.5±0.7 − 1.1

59. Eating vegetables or fruits in season 3.5± 0.7 3.6± 0.8 3.4±0.7 − 1.9

10. Eating Korean traditional foods such as kimchi, doenjang and gochujang 3.3± 0.9 3.4± 0.9 3.2±1.0 − 1.6

11. Enjoy eating local foods 3.3± 0.9 3.3± 1.0 3.2±0.9 − 0.3

12. Appreciating the person who prepares meals 3.5± 0.7 3.6± 0.7 3.5±0.7 − 1.3

Total3) 40.1± 5.5 40.7± 5.6 39.5±5.4 − 1.5

1) Each item was measured by 4-point scales ranging from 1 (very difficult) to 4 (very easy). 
2) Mean± SD 3) Total score of 12 self-efficacy items. Possible score: 12~48.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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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od preference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s 
Gender

Total (n=197) Boys (n=94) Girls (n=103) t 

Grains Cooked rice1)  3.6± 0.72) 3.7± 0.5 3.5±0.7 − 3.1**

Bread 3.1± 1.0 3.1± 1.1 3.1±1.0  −0.6

Rice cake 3.2± 1.0 3.3± 1.0 3.2±0.9  −0.5

Meat, fish, eggs and beans Pork 3.0± 1.1 3.1± 1.1 2.8±1.1 − 2.2*

Beef 2.9± 1.1 3.1± 1.1 2.8±1.1 − 2.2*

Fish 3.4± 0.9 3.6± 0.8 3.2±1.0 − 2.7**

Egg 3.4± 1.0 3.3± 1.0 3.4±0.9  −0.1

Bean 3.1± 1.1 3.1± 1.1 3.1±1.0 − 0.1

Tofu 3.5± 0.7 3.6± 0.7 3.5±0.7 − 0.9

Vegetables Carrot 3.3± 0.9 3.4± 1.0 3.3±0.9 − 0.5

Pumpkin 3.0± 1.1 3.0± 1.1 3.0±1.1  −0.4

Cucumber 3.4± 0.9 3.4± 0.9 3.4±0.9 − 0.2

Onion 2.8± 1.2 2.9± 1.2 2.6±1.1 − 1.4

Eggplant 3.1± 1.1 3.2± 1.1 3.0±1.1 − 1.5

Radish 3.3± 1.0 3.4± 0.9 3.2±1.0 − 1.9

Mushroom 3.3± 1.0 3.4± 1.0 3.2±0.9 − 1.0

Kimchi 3.6± 0.7 3.6± 0.7 3.5±0.7 − 1.4

Fruits Apple 3.8± 0.6 3.7± 0.6 3.8±0.5  −0.5

Pear 3.4± 0.9 3.5± 0.9 3.3±0.9 − 1.3

Strawberry 3.7± 0.6 3.7± 0.7 3.8±0.5  −0.8

Orange 3.7± 0.7 3.7± 0.8 3.7±0.6 − 0.3

Grape 3.5± 0.9 3.5± 0.9 3.5±0.8 − 0.3

Milk and dairy products Milk 3.6± 0.6 3.7± 0.5 3.5±0.7 − 2.7**

Yogurt 3.4± 0.9 3.5± 0.9 3.4±0.9 − 0.7

Ice cream 3.2± 1.0 3.4± 1.0 3.1±0.9 − 2.0*

Fast food Pizza 2.8± 1.1 2.9± 1.2 2.7±1.0 − 0.8

Chicken 2.9± 1.1 3.1± 1.1 2.7±1.0 − 3.0**

Hamburger 2.6± 1.2 2.7± 1.2 2.5±1.1 − 0.8

Soda 2.5± 1.2 2.7± 1.2 2.3±1.1 − 2.3*

Slow food Sweet rice drink 3.1± 1.1 3.2± 1.2 3.1±1.0 − 0.1

Total3) 97.0± 11.7 99.3± 11.4 94.9± 11.6 − 2.7**

1) Each item was measured by 4-point scales ranging from 1 (dislike very much) to 4 (like very much). 
2) Mean± SD 3) Total score of 30 food preference items. Possible score: 30~120. 
*: p < 0.05, **: p < 0.01 

Table 5. Dietary behavior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s 

Gender

Total

(n=197)

Boys

(n=94)

Girls

(n=103)
t 

51. Eat breakfast everyday1) 3.5±0.92) 3.7±0.8 3.3± 0.9 − 3.3**

52. Eat meals regularly, three times a day 3.5±0.8 3.5±0.9 3.5± 0.8 − 0.4

53. Eat a balanced meal with diverse side dishes 3.6±0.7 3.6±0.7 3.5± 0.7 − 1.2

54. Enjoy Korean traditional foods such as kimchi, bibimbap and sweet rice drink 3.4±0.9 3.4±1.0 3.3± 0.9 − 1.0

55. Eat vegetables often 3.5±0.8 3.6±0.7 3.4± 0.8 − 1.5

56. Eat snacks more than once a day 3.4±0.8 3.5±0.9 3.4± 0.8 − 0.4

57. Eat fruits or dairy products as snacks 3.2±1.0 3.2±1.0 3.2± 1.0  −0.3

58. Eat out often 2.6±1.1 2.7±1.2 2.4± 1.1 − 1.9

59. Watch TV while eating meals 1.9±1.0 1.9±1.1 1.9± 1.0 − 0.4

10. Eat fast foods often such as hamburger, chicken and pizza 1.9±1.0 2.0±1.1 1.9± 0.9 − 1.0

11. Eat sweets often such as candy, chocolate and cake 2.0±1.0 2.0±1.1 1.9± 0.9 − 0.8

12. Drink soda often 1.9±1.0 2.0±1.1 1.8± 0.9 − 1.8

13. Wash your hands before having meals 3.5±0.8 3.5±0.9 3.6± 0.6  −1.7

14. Eat certain amount of foods without leaving foods on the plate 3.5±0.7 3.6±0.8 3.5± 0.7  −1.1

15. Eat meals with gratitude 3.6±0.7 3.6±0.7 3.6± 0.6  −0.5

Total3) 49.4± 5.7 49.3± 6.1 49.4±5.4  −0.1

1) Each item was measured by 4-point scales ranging from 1 (strongly disagree) to 4 (strongly agree). 
2) Mean± SD 3) Total score of 15 dietary behavior items. Possible score: 15~60. To calculate the total score, the items 8~12 were
scored reversely. 
**: p < 0.01



280·유아의 식생활관련 지식, 자아효능감 및 식행동

6. 변수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식생활 관련 지식, 자아효능감, 식품선호도, 식행

동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식행동은 식생활 관련

자아효능감(r=0.52, p<0.01), 식품선호도(r=0.35, p<

0.01), 식생활 관련 지식(r=0.25, p<0.01)과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 식생활 관련 지식은 자아효능감(r=0.16,

p<0.05)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식품선

호도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식생활 관련 자아효능감은 식

품선호도(r=0.44, p<0.01)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고 찰
—————————————————————————

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이들

을 대상으로 식생활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유아의 경우 편식,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증가 등 다양한 식생활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생활과 관련된 요인을 함께 파악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론에 근거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식

생활 관련 지식, 자아효능감 등의 인지적 요인과 식행동 등

의 행동적 요인을 조사하여 유아의 식생활 실태를 일부 파악

하였으며, 유아 대상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식생활 관련 지식은 100점 만점에 평균 66.7점

으로 Pyo & Kang[19]에서 100점 만점에 72점이었던 것

과 비교하여 약간 낮은 편이었고, 남아와 여아간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Pyo & Kang[19]의 연구에서는 영양지식과

식태도, 식태도와 식행동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

나 영양지식과 식행동 간에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관련 지식과 식행동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서, 식생활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은

유아들의 식행동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의 유아들은 식품의 역할에 대한 지식이 양호한

반면,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편이었

는데, 이는 대상자들이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에 대한 인지

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패스트푸드의 과다한 섭취

는 비만 등 여러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유아에게 전통음식을 접하게 하고

[8], 유아들에게 부족한 지식에 대한 교육을 하여 식생활 관

련 지식 습득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와야 하겠다. 남아

와 여아간 식생활 관련 지식에서 차이를 보인 문항은 ‘뼈 건

강에 좋은 음식’과 ‘패스트푸드의 종류’에 관한 것으로 여아

의 지식이 유의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식품

에 대한 인지가 다소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행동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자아효능감은 식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26]. 유아를 대

상으로 한 Paik[27]의 연구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유아

일수록 식사횟수, 식사 시간, 매끼 식사류, 영양 및 건강생활

등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효능감의 문항 중 ‘한

꺼번에 많이 먹지 않기’에 관한 자아효능감이 낮은 편으로,

과식의 단점이나 적절한 양 섭취에 관한 교육을 통해 적당량

식사에 관한 자신감을 높여야 하겠다.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기’, ‘고기, 생선 채소 등 골고루 먹기’ 등 식행동에 관한 자

신감은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Na 등

[12]의 연구에서는 채소·과일의 섭취가 높은 군이 자아효

능감이 높게 나타나 채소나 과일 섭취는 채소와 과일 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과 관련이 있음이 제시되었다. Cerin 등의

연구[28]에서 유아와 어린이의 식이자아효능감이 식행동 변

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아효능감과 결과기대는 식행동

변화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유아기는 자아효능감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며, 자아효능감은 유아에게 핵심적

이며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력, 융통성 있게 외부의 자

극에 대한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다루는 능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도 자아효능감은 식행동 외에 식생활 관련 지식,

식품선호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자아효

능감 증진에 초점을 둔 교육은 특정 식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증진으로 새로운 식품에 대한 시도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영양교육 시 어떤 식행동이

어려운지, 어떤 상황에서 식행동 실천이 어려운지 등을 파악

하고 이에 대처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유아의 식행동 실천에

관한 자아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Correlation among dietary life related knowledge, self-efficacy, food preference and dietary behavior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s Knowledge Self-efficacy Food preference Dietary behavior

Knowledge 1 0.16* 0.00 0.25**

Self-efficacy 1 0.44** 0.52**

Food preference 1 0.35**

Dietary behavior 1

*: p < 0.05, **: p < 0.01



이아름·유예리·김혜진·김경아·김경원·281

유아는 익숙하지 않은 맛이나 조직감 등의 이유로 채소를

덜 선호하며[5], 과일,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선호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24]. 본 연구에서 남아는 여아에 비해 식

품선호도의 총점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선행 연구[23,29]

와 유사하게 과일을 선호하였다. 고기·생선·계란·콩류

의 경우, 돼지고기와 쇠고기에 비해 두부의 선호도가 높았으

며 인스턴트식품의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 달

리, 패스트푸드의 선호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음식을 먹

어본 경험은 식품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철음식,

전통음식, 유기농 농산물 등을 접하게 하여 유아들이 다양한

맛을 경험하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8].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밥, 쇠고기와 돼지고기, 생

선, 우유, 아이스크림 등 식품의 선호도가 낮았다. 식품 선호

도를 높이려면 이러한 식품을 활용한 다양한 조리법으로 음

식을 제공함이 필요하며, 이에 유아의 식생활을 관리하는 부

모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조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리

교육이나 식생활교육도 요구된다. 

대상자의 식행동은 기존 연구[19,29]와 비교하였을 때 양

호한 수준이었고, 식사 위생에 관한 식행동이 다소 불량하였

던 기존 연구[24]와는 달리, ‘식사 전 손 씻기’ 등 행동도 바

람직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행동 중 외식이 문제

로 나타난 바,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자녀의 식생활을 관리

함이 요구된다. ‘매일 아침식사하기’ 행동의 경우 여아에 비

해 남아가 더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결식은 다음

끼니의 식사량을 늘려 소화 장애, 비만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6], 규칙적인 아침식사 섭취를 강조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식행동은 식생활 관련 지식, 자아효능감

등 요인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유아의 영양지식과 식

습관간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30], 식행동 실천에서 자아효

능감의 중요성을 제시한 연구[26,27]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유아의 올바른 식행동 형성을 위하여 영양교육을 계

획할 때 식생활 관련 지식과 자아효능감 등의 요인 변화에 초

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인지론은 인지적 요인, 행동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밀

접하게 관련되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결정

한다는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론의 인지적 요인

과 행동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식생활과 관련

된 물리적 환경, 부모의 격려 등 환경적 요인에 관한 분석은

해당 교육기관의 여건상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본 연구의 제

한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기존의 유아 식생활 실태 조사 연

구들이 주로 영양지식, 식습관 등을 조사했던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론에 기반하여 식생활 실태와 관련된 요

인을 조사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

후 사회인지론적 구성요소 중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및

지원, 관찰학습 등에 관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보완한다

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다 효과적인 식행동 프로그램 개발

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

원 중인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유아

의 식생활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인지

론에 제시된 일부 개념을 적용하여 유아의 식생활 관련 지

식, 자아효능감, 식품선호도, 식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고, 변

수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1) 대상자 197명 중 남아는 94명(47.7%), 여아는 103

명(52.3%)이었다. 이 중 만 4세는 37명(18.8%), 만 5세

는 160명(81.2%)이었다. 

2) 대상자의 식생활 관련 지식은 12점 만점에 평균 8.0점

(100점 만점에 평균 66.7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여아는 남

아에 비해 ‘패스트푸드가 아닌 음식’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에 관한 문항에서 유의적으로 정답률이 높았다(p<0.05).

3) 식생활 관련 자아효능감은 평균 40.1점(가능 점수: 12

점~48점, 100점 만점에 83.5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남아

는 ‘고기, 생선, 채소 등 골고루 먹기’,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기’ 행동에서 여아에 비해 자아효능감이 높았다(p<0.05).

4) 식품선호도의 총점은 평균 97.0점(가능 점수: 30점~

120점, 100점 만점에 80.8점)으로 남아의 식품선호도가 여

아에 비해 높았다(p<0.01). 남아는 밥(p<0.01), 생선

(p<0.01), 돼지고기(p<0.05) 등의 선호도가 여아에 비해

높았다. 채소 중 김치, 오이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양파의 선

호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식품군 중 과일의 선호도가 높았

다. 우유·유제품류 중 우유(p<0.01)와 아이스크림(p<0.05)

의 선호도는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서 높았다. 또한 남아는 여

아에 비해 치킨(p<0.01)과 탄산음료(p<0.05)의 선호도가

높았다. 

5) 식행동은 평균 49.4점(가능 점수: 15점~60점, 100

점 만점에 82.3점)으로 ‘골고루 먹기’와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기’ 행동이 양호하였다. 남아는 여아보다 ‘매일 아침

식사하기’ 행동이 유의적으로 양호하였다(p<0.01).

6) 대상자의 식생활 관련 지식, 자아효능감, 식품선호도,

식행동 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식행동은 자아효능감

(r=0.52, p<0.01), 식품선호도(r=0.35, p<0.01), 식생활

관련 지식(r=0.25, p<0.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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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생활 관련 지식은 자아효능감과(r=0.16, p<0.05),

자아효능감은 식품선호도(r=0.44, p<0.01)와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7) 본 연구 결과 대상자는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편이었으며, 식생활 관련 자아효능감은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유아의 식행동은 식생활 관련 자아효능감,

식품선호도, 지식 등 요인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8) 본 연구결과는 유아 대상 올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동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

후 유아 대상 식생활교육에서는 구체적인 식행동에 관한 자

아효능감을 높이며, 남녀 유아간 식품선호도의 차이를 고려

하고 다양한 식품과 음식 제공을 통해 식품선호도를 높이는

등의 식생활교육을 계획, 실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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